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평택기업 피해 현황 및 긴급 지원책 수립을 위한 조사
설문 결과 분석 보고서




조사기관 : 평택상공회의소
조사기간 : 2026. 4. 9.(목) ~ 4. 14.(화)
분석일자 : 2026. 4. 15.



※ 본 보고서는 내부 참고용으로, 응답자 개인정보는 일체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평택 소재 기업의 피해 규모 파악 및 긴급 지원책 수립 근거 자료 마련

	조사기관
	평택상공회의소

	조사기간
	2026. 4. 9.(목) ~ 4. 14.(화)

	응답업체수
	총 22개 기업

	조사방법
	이메일 및 팩스 회신

	비고
	익명 처리되어 평택시 및 평택시의회 제출·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예정



2. 응답 기업 현황
■ 응답 기업 목록 (총 22개사)
	No.
	업체명
	주업종
	상시근로자
	2025년 매출액

	1
	㈜경○○○○
	기타(플라스틱)
	13명
	300억원

	2
	㈜나○○○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장비
	50명
	678억원

	3
	농업회사법인○○○○○㈜
	기타
	11명
	18억원

	4
	대○○○㈜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85명
	356억원

	5
	도○○○㈜
	석유화학/에너지 및 화학제품
	5명
	48억원

	6
	㈜도○
	기타(비료 등)
	39명
	 111억원

	7
	동○○○㈜
	기타(화학제품)
	58명
	236억원

	8
	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60명
	884억

	9
	삼○○○○㈜ 평택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
	5,000명
	10조650억원

	10
	㈜스○○○
	기타(pvc)
	14명
	21억원

	11
	㈜쓰○○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17명
	38억원

	12
	㈜알○○
	기타(전자파차폐점·접착테이프)
	97명
	293억원

	13
	에○○○㈜
	식품제조업
	1,424명
	3,307억원

	14
	㈜에○○○ 평택공장
	식료품 제조업
	100명
	1조1500억원

	15
	㈜에○○○○○○
	석유화학/에너지 및 화학제품
	84명
	387억원

	16
	오○○○○㈜
	식료품 제조업
	750명
	6,710억원

	17
	㈜유○○○○
	석유화학/에너지 및 화학제품
	300명
	 3,252억원

	18
	㈜케○○○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장비
	25명
	50억원

	19
	평○○○㈜
	물류/운송 및 창고업
	70명
	322억원

	20
	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장비
	865명
	1,3649억원

	21
	㈜)한○○○○
	석유화학/에너지 및 화학제품
	50명
	150억원

	22
	㈜화○
	식료품 제조업
	90명
	454억원


※ 업체명 및 규모 정보는 각 설문지 기재 내용 기준이며, 필기 판독이 어려운 항목은 '(불명확)'으로 표기하였습니다.

3. 문항별 설문 결과 분석
【문1】 수출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책 (택1)
	지원책 유형
	응답 수
	비율

	① 직접 금융 지원
	7
	31.8%

	② 비용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보조금)
	6
	27.3%

	③ 유동성 공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4
	18.2%

	④ 수출 인프라 지원
	1
	4.5%

	⑤ 조세 지원 (납부 유예·감면)
	4
	18.2%

	합계
	22
	100%



▶ 분석 :  '① 직접 금융 지원'이 7개사(31.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② 비용 부담 완화(에너지비용 특별 보조금)'가 6개사(27.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③ 유동성 공급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⑤ 조세 지원 (납부 유예·감면)이 각각 4개사(18.2%)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수출 인프라 지원은 1개사(4.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확보와 비용 절감 등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지원을 가장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2】 올해 귀사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폭
	감소폭 구간
	응답 수
	비율

	① 5% 미만
	6
	27.3%

	② 5% 이상 ~ 10% 미만
	6
	27.3%

	③ 10% 이상 ~ 20% 미만
	6
	27.3%

	④ 20% 이상
	4
	18.1%

	합계
	22
	100%



▶ 분석 : 응답 기업 전원(100%)이 올해 영업이익 감소를 예상하며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의 81.9%에 달하는 18개사가 감소 폭을 '20% 미만'으로 내다보며 극심한 타격보다는 완만한 
하락세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20% 미만 내의 세부 구간별 응답 수가 각각 6개사로 동일하게 
나타난 점은 기업 규모나 산업군에 따라 체감하는 하락 정도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문3】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현금 보전액
	현금 보전액 구간
	응답 수
	비율

	② 5,000만원 미만
	7
	31.8%

	③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
	27.3%

	④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
	0%

	⑤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3
	13.6%

	⑥ 5억원 이상
	6
	27.3%

	합계
	22
	100%



▶ 분석 : '② 5,000만원 미만'과 '③ 5,000만원~1억원 미만'이 1위, 2위로 전체 응답의 약 59%가 1억원 미만의 보전액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나, '⑤ 3억~5억원'과 '⑥ 5억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업체도 각 9개사(40.9%)에 달함.






【문4】 현금 보전액의 우선 사용처
	사용처
	응답 수
	비율

	① 숙련 인원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2
	9.1%

	② 원자재 재고 확보 및 생산 라인 가동
	17
	77.3%

	③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유동성 확보
	2
	9.1%

	④ 기타
	1
	4.5%

	합계
	22
	100%



▶ 분석 : '② 원자재 재고 확보 및 생산 라인 가동'이 17개사(77.3%)로 압도적 1위를 기록. 원자재 수급 불안이 제조 현장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문5】 평택시 특화 지원책 제안 (주관식)
	No.
	주요 제안 내용

	1
	수출관련 지원사업 강화 및 수출바우처 확대

	2
	원활한 대출 및 저금리

	3
	중소기업 대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희망

	4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금리 대출 및 금리 인하 지원

	5
	생활 및 복지 지원

	6
	원자재 확보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생산성 향상)

	7
	중소기업 대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4. 종합 시사점 및 정책 제언
이번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세부 내용

	직접적 금융 지원 
및 비용 절감
	응답 기업의 약 59%가 직접 금융 지원(31.8%)과 에너지 비용 보조(27.3%)를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꼽음.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즉각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함.

	경영 정상화 필요 자원 분석 및 시사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현금 보전액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인 59.1%가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자금으로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답해 긴급 소액 자금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3억 원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를 필요로 하는 기업 또한 40.9%에 달해, 기업의 피해 상황과 규모에 따른 자금 수요가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
	현금 보전 시 응답자의 77.3%가 원자재 확보 및 생산라인 가동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답변함.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제조 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의미하며, 원자재 구매 금융 지원 등 생산성 유지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수출 인프라 지원 병행
	주관식 제안에서 수출 바우처 확대 및 관련 지원사업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됨.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인 수출 판로 개척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프라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업종·규모별 맞춤 지원
	응답 기업 전원(100%)이 영업이익 감소를 전망하는 엄중한 상황이나, 세부 하락 폭은 5% 미만부터 20% 이상까지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하락 폭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주관식 제안에서 나타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등 기업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특화 지원 병행이 필요함.



